
GIST 신소재공학부 김호범 교수,
제7회 한국도레이 펠로십 선정… 3년간 연구비 지원

- 화학·재료 분야에서 새롭고 발전 가능성 높은 맹아적 연구에 도전하는 신진 과학자에 

수여… 김호범 교수, 페로브스카이트 결함 제어 기술 제안해 응용 분야 연구과제로 선정

- 원천기술 선점 가능하고 적색 발광 다이오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초실감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 기대

▲ 제7회 한국도레이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된 신소재공학부 김호범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신소재공학부 김호범 교수가 한국도레이과학

진흥재단의 제7회 한국도레이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결정다형 기반 결함 제어를 통한 고색순도 고효율 고안정성 페로브스카

이트 발광다이오드 개발’을 제안하여 응용 분야의 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는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차세대 발광 소재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

스카이트 발광 소재의 결함을 결정다형을 활용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

으로 제어하고, 고색순도 고효율 고성능의 페로브스카이트 적색 발광다이오드

(PeLED)를 개발하는 것이다.

김호범 교수가 제시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함 제어 기술은 기존의 외부 화학종을 

사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같은 화학 구조의 결정다형을 사용함으로써 소재 균일도

와 결정성을 증대시키고 결함 밀도는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서, 원천기술 

선점이 가능하고 적색 발광 다이오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된다.



단결정 페로브스카이트는 발광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뉴로모픽 소자 등 

다양한 차세대 적층형 반도체 소자에 응용이 가능하며, 초실감 디스플레이, 마이크

로 디스플레이 등 관련 산업의 미래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범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발광소자의 성능과 안정성

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소자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화학과 재료 

분야에서 과학기술 토대 강화에 공헌한 과학자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펠로십은 독창적인 연구과제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화학 및 재료 기초와 응용 

분야 신진 과학자 5명을 선정, 연간 5천만 원, 최대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   


